
7제20918호 2019년1월11일금요일사 회

늘어나는노인무단횡단사망사고해법없나
횡단보도까지걷기힘들다 …육교 방지펜스도무용지물

1시간지켜본양동시장인근도로 10여명차량피해횡단

광주 전남최근3년200여명사망…노인교통교육등시급

지난 9일오후광주시서구양동시장인

근 편도 3차선 도로(경열로)에서는 노인

들의무단횡단이빈번하게빚어지고있었

다. 이날오후4시부터 1시간동안지켜본

결과노인 10여 명이무단으로길을건넜

다. 같은시간차량통행량은 1000여대가

넘었다. 이도로는제한속도가시속 50㎞

이지만 내리막길이고 과속단속카메라가

없는탓에차량들은제한속도를넘기일쑤

였다.

이곳에는무단횡단을막기위해 양동시

장양유교에서경열로육교까지 250ｍ구

간에높이 1m플라스틱재질무단횡단방

지펜스가설치돼있었고, 횡단보도도 3개

나 있었다. 하지만 노인들 상당수가 횡단

보도녹색등을기다리지않고길을건너는

가 하면 일부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우

회해길을건넜고, 심지어펜스사이를손

으로벌려도로를횡단하는위태로운모습

도보였다.

이와 함께 무단횡단 방지펜스가 설치된

산수오거리~지산사거리 구간 왕복 9차선

도로(필문대로) 210m구간도사정은마찬

가지였다.제한속도시속60㎞인이도로에

서도노인들의무단횡단은끊이지않았다.

A(여 80) 할머니는횡단보도 100m를남

겨놓고차량사이를지나길을건너고있었

다. 이를못본한승합차량은급정거를하

며충돌을간신히피했다.A할머니는큰사

고가날뻔했음에도인도가아닌반대편차

선을향하며무단횡단을이어갔다.

또폐지줍는노인들은도로에서리어카

를 끌고 다니고 있어 자칫 질주하는 차량

과부딪힐수있는위험한상황이었다. B

(83)할머니는 인도는 좁고 울퉁불퉁해

위험한건알지만어쩔수없이도로를이

용한다고말했다.

최근 3년(2015~2017)간 광주전남지

역에서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노

인(65세이상)이 200여명에달하는것으

로나타났다.전문가들은무단횡단으로인

한사고가대다수를차지하는만큼경찰과

자치단체가장기적인계획을세우고교통

교육 강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들의 교육을 통해 무

단횡단을줄이는데에는한계가있는만큼

운전자들이신호를중심에둔주행습관보

다는 보행자 안전을 중심에 둔 운전 습관

을들이는것이중요하다고제안했다.

21일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따르면광

주에서는 2015년 24명, 2016년 23명,

2017년 33명등노인 80명이교통사고로

숨졌다.전남에서는2015년76명, 2016년

71명, 2017년88명등235명이사망했다.

이중 도로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경우는

광주66명,전남140명등206명으로전체

사망자의65.3%에달했다.

노인무단횡단사고가끊이지않자광주

시는최근말바우시장인근도로200m구

간과양동시장인근 220m구간에무단횡

단방지펜스를추가설치하는등광주 40

여곳에안전시설을조성했다. 말바우시장

인근도로에서는지난한해 교통사고로2

명이숨졌고양동시장인근에서도지난 7

월80대노인이트럭에치여숨졌다.여수

와목포에서도각각4명, 3명의노인교통

사고사망자가발생했다.

홍종성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교관은 노

인 교통사고는 대부분 무단횡단이 원인이

다며 안전한횡단방법과밤길옷차림등

에대한집중교육이필요하다고말했다.

신기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특

별교통 안전교육 담당 교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는 방

안을찾아야한다며 경찰과지자체는경

로원등을대상으로찾아가는교통교육을

꾸준히진행하고사고우려지역에는안전

시설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

/정병호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초등생4~6학년때욕설배우고

10명중7명부모의말투에영향받아

광주초등학생 10명중7명은4~6학

년때욕설을배우는것으로나타났다.

학생들은 친구와인터넷공간을통해

욕설을주로접하는것으로조사됐다.

초등학생 10명 중 7명은 욕설 사용과

관련해 부모의말투에영향을받았다

고답해, 부모의언어습관이자녀의언

어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분석됐다.

10일 광주시의회(교육문화위원회)

가 동신대 산학협력팀에 의뢰실시한

광주청소년언어사용실태와개선방

안 에서광주초등생 202명중 153명

(75.7%)은초등학교4~6학년때욕설

을처음사용한다고답했다.

초등학교1~3학년,어린이집유치원

시기에 욕설을 배웠다고 답한 학생은

각각 44명(21.8%), 5명(2.5%)이었

다. 욕설을 들은 경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친구143명(39.4%),인터넷

97명(26.8%), 영화 36명(9.9%), 형

제자매(7.5%), TV 12명(3.3%), 웹

툰 19명(5.2%), 부모 13명(3.5%)순

으로답했다.

욕설을사용하는대상은 친구라고

응답한학생이 169명(74.8%)으로가

장많았다.다음으로는형제자매 29명

(12.8%), 후배 15명(6.6%)이었고

선생님, 부모님에게 욕설을 한다는

응답자도 4명(1.8%)있었다.

욕설에 대한 반응으로는 아무렇지

도않은척한다 61명(30.2%), 나도

똑같이 욕한다 60명(29.7%)는응답

이가장높았다.

욕설후기분에관한질문에대한답

으로 고쳐야겠다 (74명 36.6%)는응

답이 가장 많았다. 상대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56명 27.7%), 아무런

느낌이없다 (34명 16.9%), 기분나

쁜 것이 풀린다 (16명 7.9%)는 응답

도있었다.

설문에응한학생 95.6%(191명)는

욕설을 줄여야겠다고 답했으며, 학생

73.7%(149명)는자신의욕설사용과

관련해 부모의말투에영향을받는다

고응답했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화재10건중1건은차량화재…소화기비치해야

광주화재 10건중 1건은차량에서일어

난 것으로 분석돼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인것으로지적됐다.

하지만차량용소화기비치는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

고 있고, 모든 차량으로의 확대가 시급하

다는주장이다.

10일광주소방본부에따르면지난해광

주지역화재발생건수 860건중차량화재

는111건(12.9%)이었다.지난 2017년에

는 화재 총 923건 중 차량 화재가 100건

(10.8%)으로나타나차량화재비율이상

승한것으로나타났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진동시험을거친것으로, 내용물이새거나

파손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다.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표시가있다.

현재승차정원7인이상의승용차는소화

기(0.7㎏) 1개를의무적으로비치해야하

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없다.다만5인승을포함한모든차

량에차량용소화기비치를의무화하는법

안이발의됐지만통과시기는미지수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0일광주시북구운암도서관에서열린겨울방학프로그램에서페트병을재활용해볼링핀을만든

학생들이볼링을하며스트레스를풀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최근 5년타미플루부작용

1086건…대부분위장장애

자살관련6건중2명사망

최근5년간독감치료제 타미플루의부

작용사례가1000여건에달한것으로나타

났다.

특히자살관련부작용으로총6건이보

고돼 2명이사망한것으로조사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이식품의약품안전처와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

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타미플

루처방건수총 437만 5945건 중부작용

으로보고된건수는1086건에달한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4년부터지난해 9월까

지매년평균 204건이발생했다.

타미플루의복용후부작용은대부분위

장장애로 알려졌지만 신경정신계 이상을

일으켜자살관련부작용사례또한 6건에

이른것으로조사됐다.

부작용6건중4건의피해자는미성년자

였으며,이중사망까지이른환자는 2명이

었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자살 충

동, 환각기억상실등의증상을호소한것

으로보고됐다.

김승희의원은 타미플루부작용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이라며 그동안

보건당국이부작용문제에대한적절한대

처 노력이 있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

다고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페트병으로볼링즐겨요

해뜸 07:41

해짐 17:39

달뜸 10:49

달짐 22:19
오늘의날씨

◇생활지수

높음

매우높음

나쁨

구름많다가흐려져밤에비오는곳있겠다.

낮기온포근

독도

◇주간날씨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0/10 -2/8 -2/8 -2/4 -4/4 -3/6 -2/7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14 04:53

22:51 17:27

여수
05:39 12:11

18:23 --:--

◇바다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 북~북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동~동 0.5

먼바다(동) 북서~북 0.5~1.5 북동~동 0.5~1.0

먼바다(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1.5

광주 흐림 -2/10 보성 흐림 -3/9

목포 흐리고한때비 0/7 순천 흐림 -1/10

여수 흐림 1/8 영광 흐림 -4/6

나주 흐림 -4/9 진도 흐리고한때비 0/6

완도 흐리고한때비 1/9 전주 구름많음 -2/8

구례 흐림 -3/9 군산 구름많음 -2/7

강진 흐리고한때비 -1/9 남원 구름많음 -4/8

해남 흐리고한때비 -2/8 흑산도흐리고한때비 4/7

장성 흐림 -4/9

강릉
춘천

서울

인천

대전

청주

전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뇌졸중

감기

미세먼지


